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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high-sugar food consumption habits

frequency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correlations with eating habits and

sweet taste assessment.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164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Daegu, in

the fifth or sixth grade, along with their parents. A questionnaire investigated eating habits,

high-sugar food consumption habits and frequency, and sweet taste assessment.

Results: The average eating habits score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was determined to

be 71.7 out of 100. Students with higher eating habits scores had lower high-sugar food

consumption habits and frequency compared to those with lower eating habits scores.  Sweet

taste assessment revealed that students who preferred less sweetness chose a 5% sugar

concentration, those with a preference for normal sweetness chose a 10% sugar concentration,

and those who preferred sweeter tastes chose a 20% sugar concentration. Sweet taste

assessment showed that students who tended to prefer less sweetness had the highest eating

habits scores and the lowest scores for high-sugar food consumption habits and frequency.

In addition, eating habits scores were found to be negatively correlated with high-sugar food

consumption habits, high-sugar food consumption frequency, and sweet taste assessment.

The sweet taste assessmen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high-sugar food consumption

habits and frequency.

Conclusions: Our results indicate that students with good eating habits had more desirable

overall sugar intake habits, and when the preference for sweetness was high, the frequency

of high-sugar food consumption was also high. Our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educat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about the harmful effects of excessive

sugar consumption, as well as the benefits of adopting healthy eating habits and creating

supportive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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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ion
————————————————————————————————————————————————————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1]에서는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총당류 섭취량을 총 에너지섭취량의 10-

20%로 제한하고, 특히 식품의 조리 및 가공 시 첨가되는 첨가당은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내로 섭취하도록 하였다.

세계보건기구[2]는 유리당(free sugars) 형태로 당류를 섭취할 때 1일 섭취 에너지의 10% 이내 섭취를 권고하였고,

추후 5% 이내로 낮출 것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당류 섭취량과 첨가당 섭취량으로 나누어 섭취기준을 제시

하고 있는데, 총당류는 1일 섭취 에너지의 10-20% 이내로 제한하고, 첨가당은 1일 섭취 에너지의 10%를 넘지 않도록 설

정하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당류 과잉섭취와 만성질환과의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으며, 당류 과잉섭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류의 과다 섭취는 비만 발생률을 증가시키고, 치아에 점착되면 미생물에 의해 충치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3], 첨가당은 비만뿐 아니라 심혈관질환, 고혈압, 비만 관련 암 및 충치와 같은 많은 질병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4]. 또한 가공식품으로부터의 당류 섭취가 총열량의 10% 이상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

에 비해 비만, 고혈압 및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 특히,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사

탕, 음료 등의 가공식품 속에는 많은 양의 당이 들어있으며, 소아청소년기 비만은 신체적 문제는 물론 성인기 비만이나 만

성 비만으로 이어지기 쉬워 당류 저감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식품의약품통계연보[6]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1일 당류 섭취량은 2010년 70.0 g에서 2015년 76.9 g으로 증가했다

가 2016년 73.6 g, 2017년 64.7 g, 2018년 58.9 g으로 점차 감소 추세였으나 2019년 61.0 g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이는 1일 열량 대비 당류 섭취 비율이 13.1%로 당류 섭취기준인 1일 섭취 에너지의 10-20% 이내이므로, 적정수준으로

볼 수 있고, 이 중 가공식품을 통한 섭취량은 36.8 g으로 섭취에너지의 7.6% 수준이었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볼 때 12-

18세 청소년의 가공식품을 통한 1일 당류 섭취량이 55.0 g, 섭취에너지의 10.2%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한 10%를 초

과하였고, 6-11세 아동은 9.0%(40.0 g)로 거의 권고량 수준이었다. 

단맛은 기본 맛 중에서도 인간의 본능적인 선호가 가장 높은 맛으로 단맛에 대한 선호는 매우 보편적이며[7, 8], 단맛을

선호하는 식습관은 가족력, 환경과 관련되어[9]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실천하는 식생활이 중요하

다. 따라서 당류 섭취를 저감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느 정도 달게 먹는지를 인지하는 것이 우선하여 필요하다. 이를 위

하여 단맛 강도에 대한 인지도와 단맛 선호도를 평가하여 달게 먹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정하는 프로그램인 단맛 미각 판

정 도구(Sweet taste tool)를 활용할 수 있다. 

식습관은 어릴 때 형성되어 성장하면서 고착되므로 학령기는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아

동기 후반은 청소년기를 준비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올바른 식생활을 통하여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하면 청소년기에 신

체적 정신적 발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10, 11]. 국민영양통계

[12]에 따르면 3-19세 어린이나 청소년의 다빈도 음식 중에는 과자, 요구르트,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등의 식품이 상위권

을 차지하고 있어 당류 식품에 대한 기호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식습관을 바람직하게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식습관에 따른 당류 섭취 습관과

빈도 및 단맛 미각 판정 결과를 분석하여, 초등학생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영양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Methods
————————————————————————————————————————————————————

Ethics statement 

The written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each participant. The study protocol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NU 2019-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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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선정 및 조사 기간

본 연구는 대상은 대구광역시 4개 교육지원청별 1개교씩 초등학교 4개교의 5학년 또는 6학년 학생과 그 부모를 대상으

로 하였다. 조사는 대상 학교에 연구의 취지와 설문지 기입 방법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경우 진행하였으며, 설문지는

초등학생 5학년 25명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 초에 일주일 정도 예비조사를 시행하여 미비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였다.

학생의 연구 참여에 대한 부모 동의서를 먼저 배부하였고, 이후 이에 동의한 학생만 연구자가 직접 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201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에 걸쳐 설문조사 및 단맛 미각 판정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 180명

중 부모 설문지가 회수되지 않은 14명, 복숭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 단맛 미각 판정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 2명을 제외

하고, 총 164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식습관 조사

학생 대상 식습관 조사 문항은 선행연구[13]를 참고하여 본 조사 설문지에 맞게 수정하여 기본적인 식습관 5문항과 식

품류 섭취 관련 식습관 5문항의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기본적인 식습관 문항은 ‘규칙적으로 식사한다’, ‘편식하지 않

는다’, ‘과식하지 않는다’, ‘싱겁게 먹는다’, ‘TV나 핸드폰을 보면서 먹는다’로 구성하였고, 식품류 섭취 식습관은 고기·

생선·달걀·콩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유제품류를 매일 먹는지와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는지의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모 대상 식습관 조사 문항은 선행연구[14]를 참고하여 본 연구 취지에 맞게 수정하여 ‘아침식사를 매일 한다’, ‘식사

는 정해진 시간에 한다’,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한다’, ‘달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려고 한다’, ‘과식하지 않고 적당량만 먹는

다’, ‘술을 마실 때는 그 양을 제한한다’, ‘우유나 유제품을 매일 먹는다’, ‘과일을 매일 먹는다’, ‘매끼 2가지 이상의 채소반

찬을 먹는다’, ‘달걀, 생선, 콩류 반찬을 골고루 먹는다’의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점수는 리커트식 5점 척도를 활용하여 긍정 질문은 ‘매우 그렇다’ 5점, ‘그런 편이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

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계산하였으며, 부정 질문은 ‘매우 그렇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5점으로 역코딩

하였고, 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으며, 식습관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식습관을 가진 것이다. 또한 학생의 식습

관에 따른 당류 급원 식품 섭취 습관과 섭취 빈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식습관 점수 총합을 기준으로 3분위수로 분류하였다. 

3. 당류 급원 식품 섭취 습관 조사

당류 급원 식품 섭취 습관에 관한 문항은 선행연구[15]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여 당류 급원 식품 섭취 습관 5문항과

당류 급원 식품 섭취 환경 2문항의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당류 급원 식품 섭취 습관 항목은 ‘목이 마를 때 물보다 탄산

음료나 과일주스 등 단 음료를 자주 마신다’, ‘흰 우유보다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등 단맛이 나는 우유를 자주 마신다’, ‘생

과일보다 과일주스를 자주 먹는다’, ‘빵을 먹을 때 잼을 많이 발라 먹는다’로 구성하였다. 당류 급원 식품 섭취 환경 문항은

‘우리집에는 늘 단 과자나 달콤한 음료수가 있다’, ‘우리집에서는 단 음식을 자주 먹는다’로 구성하였다. 점수는 리커트식 5

점 척도를 활용하여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계

산하였다. 

4. 당류 급원 식품 섭취 빈도 조사

초등학생의 당류 급원 식품 섭취 빈도에 대한 문항은 선행연구[15]를 참고하여 초등학생이 자주 섭취하는 당류 식품 중

자연식품을 제외하고 15가지로 구성하였다. 탄산음료, 과일주스/과일맛음료, 가당우유, 두유, 마시는 요구르트, 떠먹는 요

구르트, 기타 음료와 같은 음료류 7문항, 아이스크림(빙과류 포함), 달콤한 빵, 쿠키/과자류, 시리얼, 사탕/젤리/캐러멜, 초

콜릿과 같은 간식류 6문항, 떡볶이, 양념치킨/닭강정 등 외식류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당류 급원 식품 섭취 빈도는 평균

주당 섭취 횟수로 표시하였으며 ‘거의 안먹음’ 0점, ‘주 1-3회’ 2점, ‘주 4-6회’ 5점, ‘하루 1번’ 7점, ‘하루 2번 이상’ 14

점으로 점수화하였다.

5. 단맛 미각 판정 

단맛 미각 판정은 식품안전정보포털의 단맛 미각 판정 도구와 시료[16]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하였다. 소량의 시

료를 입에 머금고 있다가 뱉어내는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테스트 과정에서 미각의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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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각 시료를 테스트하기 전 생수로 입을 충분히 헹구도록 하였다. 단맛 농도가 다른 5단계(0%, 2.5%, 5%, 10%, 20%)

시료의 주어진 순서에 따라서 맛을 본 후 단맛 강도와 단맛 선호도에 답하도록 하였다. 단맛 강도는 ‘전혀 달지 않다’ 1점,

‘달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달다’ 4점, ‘매우 달다’ 5점으로 점수화하였고, 단맛 선호도는 ‘매우 싫다’ 1점, ‘싫다’ 2

점, ‘보통이다’ 3점, ‘좋다’ 4점, ‘매우 좋다’ 5점으로 점수화하였다. 단맛 미각 판정은 단맛 강도와 단맛 선호도 결과를 바

탕으로 알고리즘에 따라 ‘전혀 달지 않게 먹는 편’ 1점, ‘달지 않게 먹는 편’ 2점, ‘보통으로 먹는 편’ 3점, ‘달게 먹는 편’ 4

점, ‘매우 달게 먹는 편’으로 구분하였고, 각 1점에서 5점으로 점수화하였다. 또한 단맛 미각 판정에 따른 식습관, 당류 급

원 식품 섭취 습관과 빈도 비교 시 ‘달지 않게 먹는 편’(‘전혀 달지 않게 먹는 편’, ‘달지 않게 먹는 편’), ‘보통으로 먹는

편’, ‘달게 먹는 편’(‘달게 먹는 편’, ‘매우 달게 먹는 편’)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6. 통계분석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5 (IBM Corporation, Armonk, NY, USA)를 이용하였다. 식습관 및

단맛 미각 판정에 따른 당류 급원 식품 섭취 습관과 당류 급원 식품 섭취 빈도에 대한 차이는 One-way ANOVA로 유의

성을 검정하였고, 사후분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으며, 모든 항목에 대한 유의 수준은 P < 0.05

로 하였다. 식습관 및 단맛 미각 판정 요인과 당류 급원 식품 섭취 습관 및 섭취 빈도와 달게 먹는 식습관과의 상관성은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

Results
————————————————————————————————————————————————————

1. 초등학생의 식습관

초등학생의 식습관에 관한 조사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식습관 평균 점수는 71.7점이었으며, ‘매끼 채소반찬을 먹는

다’ 문항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항상 싱겁게 먹는다’ 문항의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남학생(70.7점)의 식습관 점수가 여

학생(72.6점)의 식습관 점수보다 약간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식습관에 따른 당류 급원 식품 섭취 습관 

초등학생의 식습관에 따른 당류 급원 식품 섭취 습관 비교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식습관 점수가 높은 3분위의 학생들

은 당류 급원 식품 섭취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반대로 식습관 점수가 낮은 1분위의 학생들은 당류 급원 식품 섭취 습관 점

수가 가장 높았다(P < 0.05). 

세부 항목별로 ‘단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항목은 세 군 모두 다른 항목들에 비하여 점수가 가장 높았고, 세

Table 1. Eating habi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tems
Total

(n = 164)

Boys

(n = 76)

Girls

(n = 88)
P-value

Eat regularly scheduled meals 3.46 ± 61.05 3.63 ±6 1.05 3.32 ±6 1.06 0.057

Eat evenly without being picky 3.59 ± 61.07 3.66 ± 61.04 3.52 ± 61.09 0.135

Eat in moderation without overeating 3.70 ± 60.90 3.64 ±6 0.95 3.74 ±6 0.86 0.508

Eat always food less salty 2.55 ±6 0.99 2.47 ±6 0.97 2.63 ±6 1.01 0.332

Eat while watching TV or cell phone R) 3.52 ±6 1.38 3.38 ±6 1.42 3.64 ± 61.33 0.238

Eat protein foods such as fish, legumes and eggs every day 3.87 ±6 0.96 3.72 ±6 0.99 3.99 ±6 0.93 0.079

Eat a vegetable side dish at every meal 3.93 ± 61.02 3.86 ±6 1.03 3.99 ± 61.01 0.405

Eat fruits every day 3.88 ± 61.07 3.74 ± 61.04 4.00 ±6 1.08 0.116

Eat milk or dairy products (such as yogurt) every day 3.75 ± 61.13 3.71 ± 61.07 3.78 ± 61.19 0.679

Often eat fast food such as hamburgers, pizza, and chicken R) 3.62 ± 60.97 3.51 ± 60.99 3.70 ± 60.96 0.211

Total (100 point conversion) 71.70 ± 10.76 70.66 ± 11.00 72.61 ± 10.47 0.246

Mean ± SD
Means with different lowercase letter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R) reverse response; 5-point Likert scale: The higher the score, the more desirable eating habits were 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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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목이 마를 때 물보다 탄산음료나 과일주스 등 단 음료를 자주 마신다’와 ‘우리집에서는 단 음

식을 자주 먹는다’ 항목에서는 식습관 점수가 높은 3분위의 학생들의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식습관 점수가 낮은 1분위의

학생들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P < 0.05). 또한 ‘흰 우유보다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등 단맛이 나는 우유를 자주 마신다’,

‘생과일보다 과일주스를 자주 먹는다’, ‘빵을 먹을 때 쨈을 많이 발라 먹는다’, ‘우리집에는 늘 단 과자나 달콤한 음료수가

있다’는 항목에서도 식습관 점수가 높은 3분위의 학생들의 점수가 식습관 점수가 낮은 1분위의 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낮았

다(P < 0.05).

Table 2. Comparison of high-sugar food consumption habits according to eating habit score tertil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Daegu

Items
Total

(n = 164)

T1

(n = 55)

T2

(n = 55)

T3

(n = 54)
P-value

Eating sweet food makes me feel better. 63.28 ± 1.04 63.36 ± 0.91 63.42 ± 1.01 63.06 ± 1.15 0.145

Drink more sugary drinks, such as soda or fruit juice, 

rather than water when thirsty

62.15 ± 1.12 62.75 ± 1.12c 62.09 ± 1.14b 61.61 ± 0.76a < 0.001

Drink sweeter milk such as chocolate milk or 

banana milk more often than white milk

62.45 ± 1.19 62.89 ± 1.30b 62.42 ± 1.16a 62.02 ± 0.96a 0.001

Eat fruit juice more often than fresh fruit 62.23 ± 1.12 62.55 ± 1.19b 62.22 ± 1.08ab 61.91 ± 1.01a 0.012

Spread a lot of jam, when eating bread 62.55 ± 1.18 62.84 ± 1.16b 62.64 ± 1.20b 62.17 ± 1.11a 0.010

There are always sweets or sweet drinks in my 

house.

62.57 ± 1.14 62.91 ± 1.26b 62.58 ± 1.13ab 62.20 ± 0.89a 0.005

Often eat sweet foods in our house 62.30 ± 0.99 62.76 ± 1.05c 62.29 ± 0.93b 61.83 ± 0.74a < 0.001

Total 17.56 ± 5.20 20.00 ± 5.27c 17.66 ± 4.92b 14.86 ± 4.01a < 0.001

Mean ± SD
Means with different lowercase letter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5-point Likert scale: The higher the high-sugar food consumption habit score, the higher the sugar consumption.

Table 3. Comparison of high-sugar food consumption frequency according to eating habit score tertil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tems
Total

(n = 164)

T1

(n = 55)

T2

(n = 55)

T3

(n = 54)
P-value

Carbonated drink 61.43 ±6 2.25 62.04 ± 62.86b 61.35 ±6 2.26a 60.91 ±6 1.13a 0.029

Fruit juice/fruit flavored drink 61.70 ± 62.62 62.04 ± 62.48b 61.62 ± 62.42ab 61.44 ± 62.94a 0.482

Sweetened milk 60.95 ± 61.81 61.35 ± 62.42b 60.91 ± 61.45a 60.57 ±6 1.29a 0.083

Soy milk 60.66 ± 61.83 60.51 ±6 1.50a 60.42 ±6 0.97a 61.06 ± 62.59b 0.144

Drinking yogurt 61.90 ± 62.28 61.82 ± 62.49 61.85 ± 62.21 62.04 ±6 2.15 0.868

Scooped yogurt 61.18 ±6 1.91 61.25 ± 62.33 60.89 ± 61.35 61.41 ± 61.92 0.352

Other drinks 61.78 ±6 2.50 62.84 ± 63.09b 61.44 ± 62.38a 61.06 ±6 1.36a < 0.001

Ice cream 61.88 ±6 2.46 62.20 ±6 2.74b 62.24 ± 62.76ab 61.20 ± 61.54a 0.045

Sweet bread 61.51 ± 62.18 61.55 ± 61.74 61.80 ±6 2.92 61.19 ±6 1.63 0.338

Cookies/snacks 62.40 ± 62.36 62.55 ± 62.03 62.87 ±6 3.00 61.76 ± 61.72 0.039

Cereals 61.88 ± 62.43 62.40 ± 62.87 61.82 ±6 2.14 61.41 ± 62.15 0.101

Candy/jelly/caramal 62.09 ± 62.67 62.55 ± 62.72b 62.35 ±6 3.21ab 61.37 ± 61.71a 0.048

Chocolate 61.81 ±6 2.67 61.98 ±6 2.99b 62.36 ± 63.03ab 61.07 ±6 1.58a 0.034

Tteokbokki 61.63 ±6 1.69 62.04 ± 61.90 61.31 ± 61.42 61.54 ±6 1.64 0.068

Seasoned chicken/dak gangjeong 61.27 ± 61.85 62.04 ±6 2.52 60.91 ± 61.25 60.85 ± 61.25 0.001

Total 24.76 ± 17.1 29.16 ± 16.5b 24.16 ± 19.6a 18.86 ± 13.3a 0.007

Mean ± SD
Means with different lowercase letter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Consumption frequency: 0, not at all; 2, 1-3/week; 5, 4-6/week; 7, 1/day 7; 14, 2/day
The higher the high-sugar food consumption frequency score, the higher the sugar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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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습관에 따른 당류 급원 식품 섭취 빈도

초등학생의 식습관에 따른 당류 급원 식품 섭취 빈도는 Table 3과 같다. 당류 급원 식품 섭취 빈도 총점은 식습관 점수

가 낮은 1분위에서 29.1점으로 가장 높았고, 식습관 점수가 높은 3분위에서 18.8점으로 가장 낮았다. 식품별로 보면 탄

산음료, 과일주스, 가당우유, 기타 음료, 아이스크림, 캔디/젤리/캐러멜, 초콜릿은 식습관 점수 1분위에서 3분위에 비하여

높은 섭취 빈도(P < 0.05)를 나타냈으나, 두유는 식습관 점수 3분위에서 1분위보다 높은 섭취 빈도를 보였다(P < 0.05).

그 외 다른 당류 급원 식품에 있어서는 섭취 빈도에서 차이가 없었다. 

4. 단맛 미각 판정에 따른 단맛 강도와 단맛 선호도

단맛 미각 판정에 따른 단맛 강도와 단맛 선호도는 Table 4와 같다. 단맛 강도 조사 결과, 전체 평균에서는 당 농도 0%

시료에 대하여 1.79점, 5% 시료에 대하여 2.33점, 10% 시료에 대하여 3.57점, 15% 시료에 대하여 4.37점, 20% 시

료에 대하여 4.52점으로 순차적으로 높게 답하였다. 또한 달게 먹는 편인 경우는 달지 않게 먹는 편과 보통으로 먹는 편에

비하여 같은 당 농도에 대하여 낮은 농도로 인식하였다.(P < 0.05). 

단맛 선호도 조사 결과, 달지 않게 먹는 편인 경우는 2.5% 시료(4.15점)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통으로

먹는 편인 경우는 5% 시료(3.59점)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달게 먹는 편인 경우는 20% 시료(4.78점)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단맛 미각 판정에 따른 당류 급원 식품 섭취 습관 및 섭취 빈도 

초등학생의 단맛 미각 판정 결과에 따른 식습관, 당류 급원 식품 섭취 습관 및 섭취 빈도는 Table 5와 같다. 식습관 점수

는 달지 않게 먹는 편(74.6점)이 달게 먹는 편(69.8점)에 비하여 높았으며(P < 0.05), 당류 급원 식품 섭취 습관 점수는

달게 먹는 편(18.7점)이 보통으로 먹는 편(16.6점)과 달지 않게 먹는 편(15.2점)에 비하여 높았고(P < 0.05), 당류 급

원 식품 섭취 빈도도 달게 먹는 편(29.8점)이 보통으로 먹는 편(15.7점)과 달지 않게 먹는 편(17.5점)에 비하여 높게 나

타났다(P < 0.05).

Table 4. Comparison of sweet taste intensity and sweet taste preference according to sweet taste assess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tems
Total

(n = 164)

Unsweet1)

(n = 34)

Normal

(n = 37)

Sweet2)

(n = 93)
P-value

Sweet taste intensity3)

0% 1.79 ± 0.84 2.12 ± 0.97b 2.11 ± 0.87b 1.55 ± 0.70a < 0.001

2.5% 2.33 ± 1.05 2.53 ± 1.05ab 2.70 ± 1.07b 2.11 ± 0.99a 0.006

5% 3.57 ± 0.74 3.88 ± 0.76b 3.76 ± 0.43b 3.38 ± 0.77a 0.001

10% 4.37 ± 0.80 4.65 ± 0.69b 4.62 ± 0.79b 4.17 ± 0.78a 0.001

20% 4.52 ± 0.64 4.74 ± 0.51b 4.86 ± 0.37b 4.31 ± 0.69a < 0.001

Sweet taste preference4) 

0% 2.68 ± 1.35 3.59 ± 1.50b 3.16 ± 1.32b 2.16 ± 1.05a < 0.001

2.5% 3.03 ± 1.58 4.15 ± 2.04c 3.35 ± 1.23b 2.49 ± 1.25a < 0.001

5% 3.80 ± 1.57 2.94 ± 1.43a 3.59 ± 1.01b 3.44 ± 1.31a < 0.001

10% 3.80 ± 1.87 2.26 ± 1.23a 3.08 ± 1.49b 4.66 ± 1.72c < 0.001

20% 3.96 ± 1.25 2.38 ± 1.18a 3.35 ± 1.20b 4.78 ± 1.53c < 0.001

Sweet taste assessment5) 3.55 ± 1.25 1.59 ± 0.50a 3.00 ± 0.00b 4.49 ± 0.53c < 0.001

Mean ± SD
Means with different lowercase letter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1) Unsweet: very unsweet and unsweet
2) Sweet: sweet and very sweet
3) Very unsweet 1, unsweet 2, normal 3, sweet 4, very sweet 5
4) Very dislike 1, dislike 2, so-so 3, like 4, very like 5
5) The higher the sweet taste assessment score, the higher the preference for swee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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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습관과 단맛 미각 판정에 따른 당류 급원 식품 섭취 관련 변수 간 상관성 

초등학생의 식습관과 단맛 미각 판정 결과에 따른 당류 관련 변수 간 상관성은 Table 6과 같다. 식습관 점수는 당류 급

원 식품 섭취 습관(P < 0.001), 당류 급원 식품 섭취 빈도(P < 0.001) 및 단맛 미각 판정치(P < 0.05)와 음의 상관성을

나타내었고, 단맛 미각 판정치는 당류 급원 식품 섭취 습관(P < 0.001) 및 당류 급원 식품 섭취 빈도(P < 0.001)와 양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학생의 식습관과 부모의 식습관 간 상관성 

초등학생의 식습관과 그 부모의 식습관 간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Fig. 1과 같이 r = 0.360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Table 6. Correlation between eating habits and sweet taste assessment and sugar- related variable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tems
Eating habits Sweet taste assessment

Correlation P-value Correlation P-value

High-sugar food consumption habits -0.461 < 0.001 0.291 < 0.001

High-sugar food consumption frequency -0.316 < 0.001 0.350 < 0.001

Sweet taste assessment -0.180 0.021

Fig. 1. Correlation between eating habits of parents and students

Table 5. Comparison of eating habits, high-sugar food consumption habits, and frequency according to sweet taste assess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tems
Unsweet1) 

(n = 34)

Normal

(n = 37)

Sweet2) 

(n = 93)
P-value

Eating habits3) 74.6 ± 11.4b 73.6 ± 9.4ab 69.8 ± 10.6a 0.036

High-sugar food consumption habits4) 15.2 ± 63.96a 16.6 ± 4.95a 18.7 ± 65.37b 0.001

High-sugar food consumption frequency5) 17.5 ± 69.1a 15.7 ± 9.8a 29.8 ± 19.4b < 0.001

Mean ± SD
Means with different lower case letter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1) Unsweet: very unsweet and unsweet
2) Sweet: sweet and very sweet
3) The higher the score, the more desirable eating habits were formed. 
4) The higher the high-sugar food consumption habit score, the higher the sugar consumption. 
5) The higher the high-sugar food consumption frequency score, the higher the sugar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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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ussion
————————————————————————————————————————————————————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전반적인 식습관 및 단맛 미각 판정치와 당류 급원 식품 섭취 습관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기, 골고루 먹기, 과식하지 않기 등 10가지 기본적인 식습관 점수를 3분위수로 나누었을 때

점수가 가장 높은 바람직한 식습관을 가진 집단에서 당류 급원 식품 섭취 습관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초등학

생 시기의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단맛 미각 판정을 통하여 단맛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경우 당류 급원 식품의 섭취가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향후 당류 저감화 교육 시 단맛에 대한 선호도 한

문항만으로도 당류 급원 식품 섭취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의미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 수가 많지 않으므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초등학생의 식습관 점수는 71.7점으로 3분위의 중간 점수인 72.0과 비슷하였으며, ‘항상 싱겁게 먹는

다’는 문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초등학생의 식습관 중에서 싱겁게 먹기에 대한 실천도가 가장 낮았다고 보

고한 Lee[13], Kim & Lim[14]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초등학생의 당류 급원 식품 섭취 습관을 조사한 결과, 식습관 점수가 가장 낮은 1분위에서 당류 급원 식품 섭취 습관 점

수가 가장 높았고, 식습관 점수가 가장 높은 3분위에서 당류 급원 식품 섭취 습관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식습관을 가질수록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습관을 지닐 수 있음을 의미한다. Yu 등[15]과 Son 등[17]의

연구에서도 대조군보다 당류 편식군의 식습관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식습관 점수가 낮은 1분위가 2분위와 3분위보다 단 음료, 단 우유, 과일주스를 자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집에

는 늘 단 과자나 달콤한 음료수가 있다’와 ‘우리 집에서는 단 음식을 자주 먹는다’ 문항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는

데, 이는 가정에서의 당류 섭취 환경이 자녀의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당류 급원 식품의 섭취 빈도는 쿠키/과자류, 사탕/젤리/캐러멜, 마시는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초콜릿, 기타음료, 과일주

스/과일맛음료 순으로 나타났다. 음료류 중에서는 ‘마시는 요구르트’의 섭취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두유’의 섭취빈도가 가

장 낮았다. Lee 등[18]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주요 당류 급원식품이 아이스크림, 빙과류, 빵, 탄산음료, 과일과 채소음

료, 사탕, 요구르트 순이었으며, Her[19], Lee 등[20]의 연구에서도 초등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간식은 아이스크림인 것

으로 나타났으나, 본 조사는 11-12월에 실시되어 아이스크림 및 빙과류, 음료류의 섭취 빈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

다. 당류 급원 식품 섭취 빈도의 총합은 식습관 점수가 낮은 1분위가 2분위와 3분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특히, 1분위

에서는 탄산음료, 과일주스, 기타 음료의 섭취 빈도가 주당 1-3회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Kim & Ryu[21]에 의하면 가

당 음료수의 섭취는 영양 측면에서 식사의 질이 저하할 가능성이 있으며, Bucher 등[22]의 연구에서는 가당 음료의 섭취

가 증가할수록 비만이 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초등학생의 단맛 미각 판정 결과는 평균 3.55점으로 ‘달게 먹는 편’(4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23]

에서 인천지역 초등학생 5학년을 대상으로 한 단맛 미각 판정 결과인 3.7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전체 학생들은 5단

계 당 농도 시료의 단맛 강도 차이를 적절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단맛 선호도에 있어서는 달지 않게 먹는 편인 학생들은

2.5% 당 농도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보통으로 먹는 편인 학생들은 5%를 가장 선호하였고, 달게 먹는 편인 학생들은 20%

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24]에서 전체적으로 5% 당 농도를 가장 선호하

였다는 결과와 차이를 보였는데 청소년기보다 초등학생 시기에 더 높은 당 농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단맛 미각 판정 결과 달게 먹는 편에 속하는 학생들이 달지 않게 먹는 편에 속하는 학생들에 비하여 식습관 점수가 낮았

고, 높은 당류 급원 식품 섭취 습관 및 섭취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맛 미각 판정치가 높을수록 달게 먹는 식습

관을 가지는 것은 Kim[23]과 Lee[24]의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초등학생의 식습관과 그 부모의 식습관 간에 양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지역 4-6학년 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14]에서도 어린이와 어머니의 식생활지침 실천도 간에 양의 상관성이 있음이 확인된 바 있으며, Kim[25]

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 아동도 건강에 좋지 않은 식습관을 가진 것으로 보고한 바 있

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게 부모의 식습관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더 많은 요인을 조사

하여 부모의 어떤 특성이 어린이의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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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clusion
————————————————————————————————————————————————————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식습관과 단맛 미각 판정에 따른 당류 급원 식품 섭취 습관 및 섭취 빈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

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대구지역 4개 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생 164명이었다. 초등학생의 식습관 점수는 71.7/100점이

었으며, 식습관 점수가 높은 학생들은 식습관 점수가 낮은 학생들에 비하여 당류 급원 식품 섭취 습관 점수와 섭취 빈도 점

수가 낮았다. 단맛 미각 판정 결과, 달지 않게 먹는 편으로 판정된 경우는 당 농도 5%를 가장 선호하였고, 보통으로 먹는

편은 10%를, 달게 먹는 편은 20%를 가장 선호하였다. 단맛 미각 판정 결과, 달지 않게 먹는 편인 학생들이 식습관 점수

는 가장 높고, 당류 급원 식품 섭취 습관 점수와 섭취 빈도 점수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습관 점수는 당류 급

원 식품 섭취 습관, 당류 급원 식품 섭취 빈도 및 단맛 미각 판정치와 음의 상관성을 나타내었고, 단맛 미각 판정치는 당류

급원 식품 섭취 습관 및 빈도와 양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바른 식습관을 가진 학생들은 전반적인

당류 섭취 습관도 바람직하였으며, 단맛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경우 당류 급원 식품의 섭취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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